
방글라데시 기도편지 43 (2021. 08. 11. 수) 

한국은 말복이 지났군요. 이제 청명한 가을 하늘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8월 11일(수) 방국은 lock down을 해제 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이 운행되고 각종 상가가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줄거나 사망자가 줄어서가 아니고 상황은 아직 변함없이 열악하지만 더 

이상의 연장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민들의 어려움만 가중될 뿐이니까요.  

저희 아가페 스쿨도 오늘부터 홈아이들 외의 아이들을 등교 시켰습니다. 아직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있지만 

근처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 오도록 결정했습니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 역시 상위 1%의 백신 혜택을 감사히 누리고 8월1일(일)에 방국에 돌아왔습니다. 기도로 하나된 교회로 

지어져감을 느끼고 돌아온 감사의 여정이었습니다. 

 

아가페 현 상황 

1. 10명의 스텦들 가운데 3명이 백신 1차 접종을 했습니다. 2명은 이미 3개월 전에 1차를 맞았지만 2차 

접종에 대해서는 감감 무소식입니다. 

2. 오늘 8월 11일(수) 락다운 해제와 더불어 아가페는 스쿨과 널서리에 전 학생을 등교 시켰습니다.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북적이는 학교.. 

이렇게 많이 모이면 아이들도 

좋은가 봅니다. 사삘의 

인원체크??? ㅋㅋ 

널서리… 

넘어졌던 돌나가 왔네요. ㅠ-ㅠ 

다리꼬고 있는 돌나,보족기의 무랃, 남자같지만 남자아닌 

마푸자…ㅎㅎㅎ . 그리고 누워있는 라킵. 

아가페에 저 따라서 다리꼬는 아이들이 돌나 외에 2명 더 

있어여 어쩌나요… ㅠ-ㅠ  배울 걸 배워야지… ㅎ 



 

 

 

 

 

 

 

 

 

 

 

 

 

 

 

 

 

 

3. 널서리의 씬티아를 드디어 아가페 스쿨로 올렸습니다.  

조금씩 혼자 걸을 수도 있고 배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서 입니다. 아버지가 더 좋아하네요. 거의 

아가페에 온지 6~7년 만인가 봅니다. 이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져 갑니다. 

4. 리삐(널서리 담당 교사)가 방송통신 고교과정을 등록했습니다. 

오랫동안 공부를 안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기쁨으로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더군요.  

5. 미국서 가져온 학습교구로 학습을 하고 놀기도 하는 우리 아이들도 방국 상위 1%의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린 아무래도 렉스턴인가봐여~~~ 

 

 

 

 

 

 

루비나 교사반 – 구석에 루바이아, 메헤라즈,압둘, 

                   샤밈 

모율리 교사반- 승급한 씬티아,알라민,싸디까, 

             파힘,씨팓(집중력이 서울대급이네요..) 

리따 교사반-빠엘,빌랄,빠리,사삘,나낍,에호싼… 

                각기 딴청~~~ ㅎㅎㅎ 

레고조립-저는 포기했는데  아이들이 저보다 

잘합니다. 



 

 

 

 

 

 

 

 

 

 

 

 

 

 

 

 

 

 

 

 

 

 

 

 

 

 

 

 

 

 

 

 

낑낑대고 가져온 장난감 자동차와 소근육 

운동을 위한 곤충잡기 가위 놀이 

저울을 이용한 수학 덧뺄셈~~~ 
제가 감동한 동화 시간 

-다같이 보며 읽어주고 묻고 대답하기 



6. 라킵 엄마는 기대 이상으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아침마다 청소하느라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지만 불평은 없습니다. 널서리 시간에 라킵 옆에서 테라피도 

배우고 직접 밥도 먹이니 라킵도 기뻐하고 엄마도 좋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라킵 누나 사만나는 공부를 잘 못하네요. ㅎ 그렇겠지요. 오랫동안 안하고 놀았으니… 코칭을 통해 나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 방국 상황 

 백신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여 지역마다 하루 200명 접종에 밤부터 500명 이상이 줄을 서 장사진을 이루고 

이튿날은 백신이 없다며 줄 선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고 사람들은 우왕좌왕…  

 다카를 중심으로 공급되는 모더나는 공급부족으로 1차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지방은 시노팜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방국은 1일 확진자가 1만명 이상이고 사망자도 200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검체 수 대비 확진율은 30% 

정도입니다. 

 

제 개인적인 상황 

 미국 일정에 대하여  

1) 백신을 잘 맞고 돌아왔습니다. 2차가 1차에 비해 두통과 근육통이 너무 심해 5시간마다 타이레놀을 

2알씩 3~4일을 먹었습니다. 자다가 너무 아파 깨서 약을 먹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2) 미국 뉴저지에 밤에 도착하여 이튿날 오전 1차 접종후 크리스찬아카데미(기도원)에서 1주일 가량 

휴식을 취한 후 뉴저지 밀알 강원호 목사님,강미경 사모님 부부께서 직접 차를 태워 곳곳을 데리고 

다녀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정들 가운데 ‘주님이 왜 저한테 이렇게 잘 해주시나?’ 싶었습니다.  

3) 그동안 방국 밀알을 위해 매일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차례로 점심 및 저녁을 대접해 주시며 우리 

아이들의 상황을 물어봐 주시고 심지어 제 개인적인 상황까지 다 알고 계심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킵 엄마와 이제는 훌쩍 커버린 라킵 

- 이젠 애기가 아니고 청소년 같아여~~ ㅎ 



4) 백신 접종 결정이 1주일도 채 안되는 기간에 이루어 졌는데 마치 1년 전부터 계획되어져 있던 것처럼 

모든 일정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강사모님도, 저도 주님의 일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5) 아주 작은 일이지만 계산을 잘 못해서 가져간 로션이 다 떨어졌는데 이튿날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신 

전 밀알 간사님이셨던 분이 로션을 주셨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요… 기가 너무 막혀… 무슨 

말을 하면 다 이루어 지니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6) 백신만 맞고 와도 감사한데 식사에, 구경에, 그보다 더한 것은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70년대에 미국에 건너오셔서 밀알과 관계를 맺으며 장애 사역에 큰 역할을 하셨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직도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을 돕고 계시며 매일 아침마다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듣고,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게 하시려고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조금 외로웠는데…’, 혼자 결정해야 하고 혼자 사역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끔 너무 

버거웠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안하고 징징대기만 했는데 이분들이 다 하셨구나…’ 더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도 멀리 계신 

분들이어서 감도 안잡혔는데… 지구 반대편이라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분들이 일하고 계셨구나… 

일면식도 없는 제게 수고한다 하시고 살갑게 대해주시고 선교사라고 극진히 대접해 주시는데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저를 왜 이리 환대해 주시나 싶었습니다. 

7) 또한 장애 아동 아버님께서 귀한 휴가 중에도 시간을 내시어 맨하탄을 데려가 주시고 마지막 공항 

일까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바쁜 미국 생활에서 불가능한 일이셨을텐데도… 주님께 감사올립니다. 

8) 돌아와서 누가복음 1장을 묵상하며 30절에 예수님을 잉태할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구절을 보며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은혜지…’ ‘내가 그럴 만 해서가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였구나.’ 제가 이러한 극진한 대접을 받을 만 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의 은혜로 아주 오래전에 준비된 것처럼 나에게 은혜를 부으셨구나를 깨닫고 주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어떤 이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했던들 이와 같을 수 없으리만큼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일정과 환대를 받게 하신 주님께 감사 감사 또 감사드렸습니다. 

9) 한국에서도 이와 같이 이 보잘 것 없는 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더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움직이게 

하고 웃게도 하며 다시 일어나게도 합니다. 이번 깜짝 여정의 주제는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한 것임을 다시 깨달으며 또 다시 엎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차 백신 맞던 날… 이땐 그렇게 

아플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숙소였던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키우는 사슴들-간식으로 수박껍질 투척 ㅎ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1) 이제 막 다시 열게 된 아가페 스쿨의 모든 아이들과 스텦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아가페 널서리 여아 돌나(뇌병변)가 집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는데 3시간 정도 기절한 후 

깨어났지만 비틀거립니다. 그런데 오늘 널서리에 등교했네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널서리 리삐 교사가 방송통신 고교 학습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주시고 힘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M개종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4) 라킵 가정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누나 사만나에게 지혜 주시어서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라킵 엄마에게 건강 주시어서 라킵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새 아버지가 안정된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저를 비롯한 아가페 모든 스텦들이 마음과 힘과 지혜를 다하여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 그리고 방국 아가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한국과 미국의 기도로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특별한 위로하심과 기쁨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눅1:29~30) 

 

주님 그 은혜가 제게 차고도 넘치나이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